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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초등학교는 다수의 성장기 어린이들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으

며, 학교는 상대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응급

상황은 덜 흔하지만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

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중요하다1).

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ꡕ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2005년 7월에 발표된 ꡔ’05~’10년 응급의료기본계

획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응급의

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

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응

급의료의 선진화 기반의 구축을 분야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중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의 구

축’을 위한 핵심추진과제에 ‘응급의료생활화교육기

반 확대’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건

교사 등의 보수교육시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토

록 추진하여 학교응급처치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

선하고, 장기적으로 학교교육 과정 중 응급처치교

육과정을 정규배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2). 또한 2007. 9.1부터 

시행하고 있는 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ꡕ 제 8조에서도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3), 국

가적 차원에서도 학교의 응급처치 교육이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응급처치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초 ․ 중 ․ 고등학교를 통틀어 볼 때, 김4)은 초등

학교 고학년생에게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와 환자

상태확인의 응급처치 실기교육 후 지식이 증가하고 

응급처치기술수행 정확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김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에게 적용한 기본심폐

소생술 실기교육프로그램 후 지식과 술기가 증가하

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홍 등6)은 중 ․ 고등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중 ․ 고등학생들

은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과 응

급처치의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는 각종 사고나 급성 질병이 빈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인명을 지

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령기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7)의 연

구에서도 학교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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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학교교육에서의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나 중학교에서 효과적이

며 질높은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초 ․ 중 ․ 고 교과서의 응급처치교

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 ․ 중 ․ 고등학교 모

두 교과서에서 다루는 응급처치 내용이 매우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도움요 및 

상처 응급처치 내용만이 3, 4, 5, 6학년 교과서 모

두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었고, 생존율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나 Lester 등9)이 언급한 것처럼 학교가 파

급효과 면에서 중요한 응급처치교육 대상이라는 점

에는 이견이 없으며, 교육효과 면에서도 심폐소생

술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가 가장 적절한 시기로 언급되었고10), Lewis 등11)

도 응급처치 실기교육이 가능한 연령을 11세부터라

고 하였고, Eisenburger & Safar12)도 이 시기의 

아동들은 빨리 배우고, 동기유발이 쉬우며,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과 어른들에게 전달

교육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응급처치교육을 시키기에 가장 적

절한 시기로 언급된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응급처

치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응급처치 교

육과 실기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고

학년생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생들

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요구도 및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초등학교 고학년생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K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

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한다.

(2) 응급처치 교육 실태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수강경험 

유무,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방법, 응급처치

교육 받은 경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자, 학교

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의

미한다. 

(2)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 내용을 요구도에 따라 내

용별로 원치 않음 1점, 원함 2점, 매우 원함 3점 척

도로 만들어진 연구도구에 기록된 점수를 말한다.

Ⅱ.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 및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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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K시에 소재하는 초등

학교 34개교 중에서 지역적인 위치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8개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초등학교의 5

학년 또는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

터 4월 13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보건교사 보수교육시 미리 선정된 초등학교 보건교

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

한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240

부를 배부하여 195부가 회수되었으며 미기재된 내

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3부를 자료 분

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 5문항,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 4문항,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15문항과 실기교육요구 우선순위 1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은 김4), 고와 

이13)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응급구조학과 교수 2

인, 보건교사 3인이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고 

10명의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정하였다. 응급처

치교육요구도는 원치 않음 1점, 원함 2점, 매우 원

함 3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

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3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2.0으로 분석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요구도,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

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

뢰도 분석은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에 따

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5학년이 172명(94.0%), 

6학년이 11명(6.0%)이었고, 나이는 만 10세 84명

(45.9%), 만 11세 78명(42.6%), 만 12세 21명

(11.5%) 순이었다. 성별은 남자 80명(43.7%), 여자 

103명(56.3%)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교회 다니

기)가 84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없다 59명

(32.0%), 불교(절에 다니기) 34명(18.8%), 천주교

(성당 다니기) 4명(2.2%)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단

독주택이 118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46명(25.1%)으로 두 번째였다. 현재 활동 중인 준

거집단으로는 없는 경우가 100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RCY(알씨와이) 53명(29.0%), 아람단 10명

(5.5%), 걸스카우트 9명(4.9%), 기타 9명(4.9%), 

보이스카우트 2명(1.1%) 순이었다<표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

구도 차이는 3점 척도에서 학년별로는 5학년이 

2.30± .48로 높았고, 나이별로는 만 12세가 2.38 

± .54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2.33± 

.44로 높았고, 종교별로는 천주교가 2.71± .34로 

가장 높았고, 불교 2.42± .38, 기독교 2.2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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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으며, 주거형태별로는 기타 2.60± .39, 단

독주택 2.31± .45, 아파트 2.29± .53순이었고, 

현재 활동 중인 준거집단 중에서는 걸스카우트가 

2.54± .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RCY 2.36± 

.49 순이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응급처치교육요구도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3.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 수강경험관련 특성은 응급처치교

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3명(78.1%), 교

육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40명(21.9%)으로 나타

났으며, 응급처치 교육경로는 다중응답으로 학교가 

119명(67.2%)으로 가장 높았고, 텔레비전 24명

(13.6%), 응급처치교육전문기관 13명(7.3%), 준거

집단(동아리) 9명(5.1%) 순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방법으로는 이론수업+비디오시청 

또는 시범+실습이 67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이론수업+실습이 52명(28.3%), 이론수업만 29명

(15.8%), 이론수업+비디오 시청 13명(7.5%) 순이

었다. 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자는 다중응답으로 보

건교사가 112명(79.4%)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21명

(15.0%), 담임선생님 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내용은 다중응답으

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이 93명(1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67명(12.3%),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62명(11.4%), 지혈법 60명(11.0%),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차이 (N = 183)

특  성 구    분 N(%)
요구도

t or F p
M± SD

학  년 5학년

6학년

172(94.0)

 11( 6.0)

2.30± .48

2.18± .21

.464 .643

나  이 만 10세

만 11세 

만 12세

 84(45.9)

 78(42.6)

 21(11.5)

2.29± .46

2.28± .49

2.38± .54

.249 .780

성  별 남

여

 80(43.7)

103(56.3)

2.33± .44

2.23± .50

1.072 .286

종  교 없다

기독교(교회 다니기)

천주교(성당 다니기)

불교(절에 다니기)

기타

 59(32.0)

 84(45.9)

4( 2.2)

 34(18.8)

2( 1.1)

2.18± .53

2.27± .48

2.71± .34

2.42± .38

2.20± .28

1.667 .162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주택(가게에 딸린 집)

기  타

118(64.5)

 46(25.1)

8( 4.4)

 11( 6.0)

2.31± .45

2.29± .53

2.22± .32

2.60± .39

1.378 .253

현재 활동 중인 

준거집단

RCY(알씨와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기  타

없음

 53(29.0)

9( 4.9)

2( 1.1)

 10( 5.5)

9( 4.9)

100(54.6)

2.36± .49

2.54± .28

2.23± .33

2.25± .75

2.30± .42

2.23± .46

.777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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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처치법 57명(10.5%),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55명(10.1%) 순으로 나타났다<표 

2, 3>.

4.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및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3점 만점의 교육요구도에

서 2.42로 교육수강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교육요

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응급처치교육방법에 따라서는 이론수업

+실습으로 교육받은 경우가 2.47로 가장 교육요구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론수업+비디오 시청 

2.36, 이론수업+비디오시청 또는 시범+실습 

2.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을 하지 않고 이론수

업만 했거나(1.92) 이론수업+시범(1.83)으로 교육

한 경우가 교육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63, p= .025) 

<표 2>.

5.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는 165명(90.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

명(9.8%)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받을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137명(74.9%)이 교육받겠다고 응답하였

고, 46명(25.1%)은 교육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

로 나타났다.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방법으로는 이론

수업+비디오시청 또는 시범+실습 73명(53.3%), 

이론수업+실습 23명(16.8%), 이론수업+시범 11

명(8.0%) 순으로 나타났다<표 4>.

6.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 차이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

도 차이는 3점 만점에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32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교육요구도(1.92)가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474, 

p= .015),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받을 기회가 있으

면 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가 

2.30으로 교육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교

육요구도(1.77)보다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253, p 

= .026).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방법에 따라서는 실

<표 2>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및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N = 183)

특  성 구    분 N(%)
교육요구도

t or F p
M±SD

응급처치교육 

수강경험 유무

예

아니오

143(78.1)

40(21.9)

2.26± .48

2.42± .43

-1.464 .146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 방법

이론수업만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이론수업 + 시범

이론수업 + 실습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

실습먼저한 후 이론수업

실습만

29(15.8)

13( 7.5)

 8( 4.2)

52(28.3)

67(36.7)

 8( 4.2)

 6( 3.3)

1.92± .64

2.36± .38

1.83± .68

2.47± .36

2.33± .47

2.30± .47

2.00± .00

2.563 .025*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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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먼저 한 후 이론수업이 2.56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론수업+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실습 2.37, 이론수업+시범 2.28 순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

7.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및 집중적인 응급처치 실기교육 요구 우선

순위

응급처치교육요구도는 3점 척도로 전체적인 평

<표 3>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N(%)

응급처치교육 경로

(다중응답)

학교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혼자 배움

준거집단(동아리)

응급처치교육전문기관

기타

합계

119(65.0)

 24(13.1)

5( 2.7)

9( 4.9)

 13( 7.1)

7( 3.8)

177( 4.9)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자

(다중응답)

보건선생님

체육선생님

담임선생님

다른 교과목 선생님

기타

합계

112(61.2)

1( 0.6)

  5( 2.7)

  2( 1.1)

 21(11.5)

141( 4.9)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 내용

(다중응답)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지혈법(피를 멈추게 하는 법)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법)

동물이나 벌레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쇼크 처치법(피를 많이 흘렸거나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 처치법)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어주기) 

중독처치법(농약 등의 약물을 잘못 먹었을 때 처치법) 

환경응급 처치법(열사병, 열피로, 물에 빠짐 등)

내과적 응급 처치법(갑자기 배가 아픔, 간질(발작),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

당, 뇌졸중)

정신응급 처치법(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행 등) 

응급환자운반법

합계

 93(50.8)

 55(30.1)

 60(32.8)

 57(31.1)

 62(33.9)

 20(10.9)

 24(13.1)

 13( 7.1)

 30(16.4)

 67(36.6)

 13( 7.1)

 16( 8.7)

 10( 5.5)

 16( 8.7)

  9( 4.9)

54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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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2.29이었으며,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

법이 2.41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2.38, 내과적 응급 처치법(갑자기 배가 

아픔, 간질(발작),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뇌졸

중) 2.34, 쇼크 처치법(피를 많이 흘렸거나 충격으

로 쓰러졌을 때 처치법) 2.34, 상처처치법 2.33, 

지혈법 2.32 순이었고,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은 2.06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서

<표 5>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내    용
교육요구도

M± SD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지혈법(피를 멈추게 하는 법)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고 붕대를 감아주

는 법)

동물이나 벌레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쇼크 처치법(피를 많이 흘렸거나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 처치법)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어주기) 

중독처치법(농약 등의 약물을 잘못 먹었을 때 처치법) 

환경응급 처치법(열사병, 열피로, 물에 빠짐 등)

내과적 응급 처치법(갑자기 배가 아픔, 간질(발작),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뇌졸중)

정신응급 처치법(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행 등) 

응급환자운반법 

2.06± .64

2.30± .60

2.32± .65

2.33± .63

2.38± .59

2.21± .58

2.26± .63

2.34± .69

2.41± .65

2.29± .67

2.31± .67

2.32± .64

2.34± .64

2.30± .68

2.22± .61

전체 평균 2.29± .48

<표 4>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특    성 구    분 N(%)
교육요구도

t or F p
M± SD

응급처치교육 필요 

유무

예

아니오

165(90.2)

 18( 9.8)

2.32± .46

1.92± .61
2.474 .015*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시 수강유무

예

아니오

137(74.9)

 46(25.1)

2.30± .46

1.77± .58
2.253 .026*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 방법

이론수업만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이론수업 + 시범

이론수업 + 실습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 

실습먼저 한 후 이론수업

실습만

  7( 5.1)

  8( 5.8)

 11( 8.0)

 23(16.8)

 73(53.3)

  6( 4.4)

  9( 6.6) 

2.19± .58

2.14± .31

2.28± .41

2.18± .57

2.37± .48

2.56± .42

1.97± .31

1.365 .227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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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순위가 환자상태확인방법 52명(38.0%), 심폐소

생술 27명(19.7%), 상처처치법 21명(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31명

(22.6), 심폐소생술 30명(21.9%), 기도폐쇄처치법

30명(21.9%), 상처처치법 19명(13.9%) 순으로 나타

났으며, 3순위는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28명

(20.4%), 기도폐쇄처치법 27명(19.7%), 심폐소생술 

26명(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4순위는 골절, 탈

구, 염좌처치법 37명(27.0), 상처처치법 37명

(27.0%)으로 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

순위는 환자상태확인방법 33명(24.1%), 상처처치법 

27명(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6순위로 가장 응

답을 많이 한 실기교육은 응급환자운반법 75명

(54.7%)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6>.

<표 6> 집중적인 응급처치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 (N = 137)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
교육 내용 N (%)

1순위

환자상태확인방법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

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응급환자운반법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52

27

21

16

11

10

38.0

19.7

15.3 

11.7

 8.0

 7.3 

2순위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

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환자상태확인방법

응급환자운반법 

31

30

30

19

16

11

22.6

21.9

21.9

13.9

11.7

 8.0

3순위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

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환자상태확인방법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

응급환자운반법 

28

27

26

23

22

11

20.4

19.7

19.0

16.8

16.1

 8.0

4순위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

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응급환자운반법 

환자상태확인방법

37

37

22

16

15

10

27.0

27.0

16.1

11.7

10.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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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학년, 나이, 

성별, 종교, 주거형태, 현재 활동 중인 준거집단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형태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이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 아닌 중소도시여서 

64.5%(118명)가 단독주택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

련하여 단독주택 주변 환경 위험요소에 따른 응급

상황 발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준거집단에서도 응급처치 교육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RCY 회원이 관심도가 높

아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준거집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서

는 요구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홍 등6)의 연구에서는 중 ․ 고등학생 

응급처치 지식수준에서 학력, 형제자매수, 현거주

지, 어머니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교육정도, 보호

자의 직업,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대상자의 21.9%(40명)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

다고 하였는데 이는 김4)의 20.9%(23명)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방법

은 이론수업+비디오시청 또는 시범+실습이 36.7% 

(67명) 이론수업+실습이 28.3%(52명), 이론수업

만 받은 경우가 15.8%(29명)로 나타났고, 교육요구

도는 이론수업과 실습을 병행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47), 이론수업만 받은 경우(1.92)와 이

론수업과 시범방법으로 교육한 경우가 낮게 나타났

으며(1.83),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요구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2.563, p= .025).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효과적

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수업+비디오

시청 또는 시범+실습이 36.7%, 이론수업+실습

이 28.3%(52명)로 나타났으나 김 등의 연구7)에서 

응급처치교육시 애로점 중 교육보조자료의 부족이 

48.3%(70명), 교육보조자료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

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71.1%(104명)로 나타난 점으

<표 6> (계속)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
교육 내용 N (%)

5순위

환자상태확인방법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

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응급환자운반법 

33

27

23

19

19

16

24.1

19.7

16.8

13.9

13.9

11.6

6순위

응급환자운반법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

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환자상태확인방법

75

24

15 

 

13

 6

 4

54.7 

17.5

11.0

 9.5

 4.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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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루어 본다면 세월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효

과적이고 질 높은 실습을 위해서 교육보조자료와 

필수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로로는 학교 65.0%(119

명), 텔레비전 13.1%(24명)로 나타났는데, 김4)의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식습득이 18.2% 

(2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홍 등6)의 연구에서

는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받은 경우가 150점 만점의 

지식수준 척도에서 103.61±22.59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학교는 독학 다음순위로 96.27±19.17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자는 보건교사가 61.2% 

(112명)로 가장 많았고 체육교사는 0.6%(1명)로 나

타난 반면, 김 등7)의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응급

처치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체육교사가 62.5% 

(90명)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

건교사 보급률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

며, 중학교 체육교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정

도는 이론적 지식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2.3%(31명), 실기지도능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1%(35명), 심장마사지 시범을 충분히 보

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4%(47명), 인공호

흡시범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6%(69명)로 나타나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론적 지식의 부족, 실기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내용으로는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50.8%(93명), 심폐소생술 

36.6%(67명),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33.9%(62

명), 지혈법 32.8%(60명), 상처처치법 31.1%(57

명),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30.1%(5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

등학교 체육교과서에 실린 응급처치 내용 분석에서 

도움요청과 상처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과8) 일맥상통하며, 특히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중 골절, 관절 염좌와 관

련된 사고가 70.3%1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

여 학교에서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대상자의 교육요구도에서 3점 만점에 

2.38로 2위를 차지한 점, 집중적인 실기교육 우선

순위에서도 2순위와 3순위에서 각각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한 점으로 미루어 응급상황 발생률과 교

육요구도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에서 골절(탈구, 염좌)에 대한 교육내용

은 4학년 때에만 1회성으로 포함되어 있어8) 현실

과 매우 거리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다중응답

상 33.9%가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들이 

실제응급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서는 응급처치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0%(165명)로 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응급처치교육

이 있으면 교육을 받겠는가에 대해서는 74.9%(137

명)만이 응답해 교육 참여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교육요구도와 연결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32, 앞으로 응

급처치교육시 참여하겠다고 한 경우가 2.30으로 교

육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급처치교육의 필요성과 교

육 참여는 대상자들이 평소 응급처치교육에 얼마나 

노출됐으며, 얼마나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

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원하는 

교육방법으로 53.3%(73명)가 이론수업+비디오시

청 또는 시범+실습을 선택한 것으로도 반영된다.

응급처치 교육요구도는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이 2.41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

이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2.38로 나타났으며, 김4)

의 연구에서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교

육을 실시하면 92.7%(102명)가 수강하겠다고 응답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고와 이의 연구13)에서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요구도에서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이 2.4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상

황파악이 2.22, 머리 및 척추부상이 2.21, 소아 구

강 대 구강 인공호흡이 2.20으로 보고되었으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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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 2.0에서 2.2사이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의 요구도 평균(2.29)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빨리 배

우고, 동기유발이 쉬우며12), 학령기 어린이의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며, 

규칙에 도전하려는 욕구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하다15)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특성은 역으로 안전사고 

증가14,16,17)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교안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으나18) 이

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초등학교 때부터 응급처치교육

을 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반

면, 본 연구에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응

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

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2.06을 나타내어 고와 이의 

연구13)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것과는 대

조를 이루었고, 심폐소생술도 2.29로 15개 항목 중 

11순위에 머물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에 실린 응급처치 내용 분

석에서 도움요청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응급의료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

당부분 인지가 되어 있어 교육요구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 발생률이 

흔치 않아 다른 응급처치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사료되나, 집중적인 실기교육 우선순위

에서는 1순위에서 2위, 2순위에서 근소한 차이로 2

위로 나타난 바 이론교육보다는 실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관심을 증폭시키고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서

는 1순위에서 1위가 환자상태확인방법 38.0%(52명)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요구도에서 9위(2.30)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육요구도 항

목과 실기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이 다

르다는 점과 실기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로 보

인다. 2순위(22.6%), 3순위(20.4%)에서는 공히 골

절, 탈구, 염좌처치법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학

교 안전사고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처처치법은 1순위에서 3

위, 2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혈법이 포함된 상처처치법이 필요한 초등학교에

서의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의 발생빈도가 10.6%정

도를 차지하여 골절, 관절 염좌와 관련된 사고가 

70.3%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점과 중증도면에서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

가 많다는 점과 연관지을 수 있겠다. 최초반응자의 

역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폐소생술

은 1순위에서 2위 19.7%(27명), 2순위에서 2위 

21.9%(30명)로 나타나 실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

법은 실기교육에서 2순위에서는 심폐소생술과 공동 

2위, 3순위에서는 2위로 나타나 역시 실기교육관심

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응급환자운반법은 실기교육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편 고와 이의 

연구13)에서는 성인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이 실기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심폐소생술과 지혈법

에 대한 실기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파급효과 면에서 중요한 응급처치교육대

상이며9),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실기교육이 가

장 적절한 시기이면서10,11), 빨리 배우고, 동기유발

이 쉬우며,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

과 어른들에게 전달교육도 가능하여12) 단계별로 체

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시키기에 매우 효과적인 대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 입장에서 응

급처치 중요도를 고려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생존의 사슬에서 중

요한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이 응급처치에 대한 관

심을 증폭시키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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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 대한 응급처

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응급처치교육 요

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초등학교 8

개교 5학년 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여 분석 자료로 183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PC 12.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도구의 신뢰도 분석, 평균과 표준

편차,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부분에서 여자가 

56.3%(103명), 종교는 기독교 45.9%(84명), 

없음 32.0%(59명) 순이었고, 주거형태는 단

독주택이 64.5%(118명)로 가장 많았으며, 활

동 중인 준거집단은 없는 경우가 54.6%(100

명)로 가장 많았고, 준거집단 중에서는 RCY

가 29.0%(53명)로 가장 많았다.

2.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은 응급처치

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가 78.1%(143명)

이었으며, 교육방법은 이론수업+비디오시청 

또는 시범+실습이 36.7%(67명), 이론수업+ 

실습이 28.3%(52명)로 나타났고, 이론수업+ 

실습으로 교육받은 경우가 교육요구도가 가

장 높았다(2.47± .36). 또한 교육은 학교

(65.0%)에서, 보건교사(61.2%)를 통해 받았

고, 배운 내용은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50.8%(93명), 심폐소생술 36.6%(67명), 골

절, 탈구, 염좌처치법 33.9%(62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은 대상자의 

90.2%(165명)가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이 있으면 수강하겠다는 응답

도 74.9%(137명)로 나타났고, 원하는 교육방

법으로는 이론수업+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실습이 53.3%(73명)로 나타났다.

4. 응급처치교육 요구도는 3점 만점에 전체 평

균이 2.29이었으며,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이 2.41± .65로 요구도가 가장 높

았으며,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이 2.38로 2

위였다.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

에서는 1순위의 1위가 환자상태확인방법 

38.0%(52명), 2위가 심폐소생술 19.7%(27명)

로 나타났으며, 2순위의 1위는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22.6%(31명), 2위는 공동으로 심

폐소생술과 기도폐쇄처치법 21.9%(30명)로 

나타났고, 3순위는 1위가 골절, 탈구, 염좌처

치법 28명(20.4), 2위가 기도폐쇄처치법 27

명(19.7%)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과 교

육방법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는 교육받았

던 방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2.563, p= .025). 또한 응급처

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는 응급처치교육 필요유무(F=2.474, p 

= .015), 앞으로 응급처치교육시 수강유무(F 

=2.253, p= .026)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생에 대한 응급처

치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보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었고, 교육내용은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심폐

소생술,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지혈법, 상처처치

법, 환자상태확인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응급처

치교육요구도면에서는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

치법,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의 요구도가 높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실태 및 교육 요구도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 11 (3)

187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는 환

자상태확인방법, 심폐소생술, 골절, 탈구, 염좌처

치법, 기도폐쇄처치법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도폐

쇄처치법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주된 교육내용과 

중복됨에도 집중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수업과 연계된 응급처치교육 시간이 극히 제한

적이고, 장비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실습이 

동반된 효과적인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

학교 응급처치교육시에는 현재 교육 실태와 요구도

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학교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자가 주로 보건교

사 또는 체육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술기교육이 동반된 

응급처치 재교육이 필요하다.

2)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

해 우선순위에 나타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

한 기자재 구입을 위한 학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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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Assessment 

of First Aid Education on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Keun-Ja Cho* ․ Eun-Sook Choi* ․ Hyeun-Ju Lee**

Background and Purpose: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are most adequate 
subjects for first aid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first aid education and needs of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3 higher grade students from 8 elementary 
schools.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9 to April 
13, 2007.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Cronbach's α,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 Way ANOVA by SPSS win 12.0.

Result : 1. It showed that 78.1%(143 persons) of sujects answered that they learned first 
aid. 65% of sujects learned in the school(65%). 61.2% of sujects were taught by health 
teachers. 36.7%(67 person) of subjects was educated using practice with demonstration 
including lecture. Learned contents were action at emergency(50.8%), CPR(36.6%), splint 
(33.9%).
2. It showed that 90.2%(165 persons) of subjects answered that first aid and CPR education 

are necessary. Also 74.9%(137 persons) of subjects answered that will be educated first aid 
and CPR if opportunities is given. The 53.3%(73 persons) of subjects wanted teaching 
method using practice with demonstration including lecture.

3. The total mean showed 2.29± .48 in needs of first aid education by 3 points Likert scale. 
Needs of first aid education was ranked Heimlich maneuver(2.41± .65), splint and 
bandaging(2.38± .59). Priority of intensive training showed patient assessment(38.0%) and 
CPR(19.7%) in first, splint and bandging(22.6%), CPR(21.9%) and Heimlich maneuver(21.9%) 
in second.

4. The needs assessment of first aid educ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eaching method(F=2.563, p= .025), education necessity yes or no(F= 2.474, 
p= .015), attending future education yes or no(F=2.253, p= .026).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st aid education for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must be consisted of most adequate content and method based on current 
education condition and needs assessment.

Key Words : first aid education, education demands of first aid,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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